
반도체, 2013년 설비투자 대폭 축소
투자규모 줄이거나 연기 … PC 수요 부진에 모바일기기도 성장 주춤

세계 최대의 반도체 장비기업 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의 한국지사 대표이사 강인두 사장은 10월24일 불투명

한 시장상황으로 2013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국내외 반도체기업들이 설비투자를 대폭 축소할 것

으로 예상했다.

강인두 사장은 기자간담회에서 “국내 양대 반도체 수요기업은 2013년 투자규모를 대폭 줄이거나 미루는 결

정을 한 것으로 안다”며 “해외에서도 2012년 수준이나 이상의 공격적인 투자를 하겠다고 밝힌 곳은 타이완

TSMC 밖에 없다”고 밝혔다.

반도체 경기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들을 주축으로 PC 수요가 뒷받침돼야 하는데 불투명한 경

기 전망으로 회복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.

강인두 사장은 “유럽 및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PC 수요를 견인하는 기업

고객들이 PC나 서버를 교체하려 하지 않는다”고 지적했다.

기술전환기로 접어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 모바일기기의 성장이 주춤해진 것도 설비투자를 지연시키

는 요인으로 해석했다.

강인두 사장은 “모바일기기 흐름으로 볼 때 애플(Apple)과 삼성이 띄워놓은 시장이 다음 흐름으로 전환되는

시기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구매가 주춤해졌다”며 “불투명한 글로벌 경기와 맞물린 기술전환 경향 때문에

PC, 모바일, 스마트TV에 대한 수요가 불붙지 않아 투자를 보류하거나 미루는 것 같다”고 언급했다.

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는 반도체, 평판 디스플레이, 태양전지 생산에 필요한 혁신적인 장비, 서비스, 소프트웨

어 생산기업으로 2011년 105억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으며, 미국 실리콘밸리에 본사를 두고 19개국에 88개 사업

거점이 소재하고 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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